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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익인권변론센터][보도자료]  
“약물 의심 성폭력” 재판소원 사건,  

시민 11,787명 연명  
“재판취소 및 가해자 엄벌 촉구” 탄원서 제출 

 

1.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 

 

2.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구성한 재판소원 청구 대리인단(이하 

“대리인단”)은 2026. 5. 8.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, 영상증거, 전문의의 감정의견 등을 

배척하고,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

결정한 법원의 재판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. 위 재판소원 사건은 

2026헌마1502호 사건으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가 진행중입니다. 

 

3. 한편 대리인단은 2026. 5. 12. 피해자의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직후인 23:50경부터 

수사기관과 법원의 부당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

탄원서에 대해 시민들의 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그리고 연명을 받기 시작한 2026. 5. 12. 

23:50경부터 어제(2026. 5. 17. 24:00)까지 약 5일간 11,787명의 시민들이 위 탄원서에 

연명했습니다. 

 

4. 대리인단은 2026. 5. 18. 중간 결과로서 위 11,787명의 시민들이 연명한 탄원서를 

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. 대리인단은 위 탄원서 제출 이후에도 5월 말까지 시민들의 

연명을 받을 예정이며,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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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이상과 같은 시민들의 폭발적인 탄원 참여는, 명백한 범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지 

아니않기로 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기도 

합니다. 대리인단은 위 사건이 조속히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법원의 부당한 재판에 의한 

불처벌의 부정의가 시정되고,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6년 간 방치돼 온 피해자에 

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끝. 

 

  

 2026년 5월 18일  
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

 


